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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역사 
인터넷 = 웹? 

인터넷과 웹은 구별된다. 인터넷은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받는 통신 수단이다. 반면에 웹은 그런 인터넷을 사

용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다. 가령 그림을 그린다면 캔버스는 인터넷

에 해당되고 웹은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의 양식이나 내용을 말한다. 웹은 메일서비스, 원격접

속서비스 등등의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그 서

비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웹”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은 웹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시사한다. 그럼 지금부터 그 웹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초의 웹 주소 info.cern.ch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웹”은 World Wide Web을 줄여 말하는 것이

다. 흔히 WWW 나 W3로 부르기도 한다. WWW는 유럽입자물리연

구소(CERN: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매일 얻어지는 엄청난 양의 연구결과 및 자료의 효율

적인 공유를 목적으로 팀 버너스 리의 제안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개발되었다.  

CERN에서 근무하던 팀 버너스 리는 ‘정보의 연결’에 관심이 많았다. 연구시간에 짬을 내어

서 그 머리 속의 작업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고 1989년 3월 오늘날의 웹의 설계도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내용은 하이퍼 텍스트를 통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였다. 바로 이

것이 웹의 시초이다. 처음 올린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는 웹을 개발하기 위해 로버트 

카일리아우(Robert Cailliau)라는 네트워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990년에 네트워크 보고서

를 다시 올린다. 역시 처음에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마침 넥스트에서 만든 컴퓨터인 'NEXT 

Cube1'가 CERN에 들어오면서 네트워크 실험에 대한 허락이 떨어진다.  

 

그림 1.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 

                                          

 
1 NeXT Cube 란 NeXT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말한다. 위 그림에서 보이는 컴퓨터가 바로 NeXT Cube 이다. 이 컴퓨터에서 

World Wide Web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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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팀 버너스 리가 제출한 보고서 

 



 

 

5 
Copyright by 2006, Sung-Jin Hong. All rights reserved.   

그는 그것의 이름을 WWW(World Wide Web)으로 결정하고 1990년 10월부터 웹 코딩을 시

작해 HTML 문서와 HTTP 프로토콜, URI 등을 만들었다. 1990년 11월에는 클라이언트 프로

그램(웹 브라우저)을 만들고 12월에는 브라우저로 HTML 문서를 연결했다. 역시 같은 달인 

12월에 최초의 웹주소인 ‘info.cern.ch’를 만들고 여러 시스템에서 ‘info.cern.ch’의 접속에 성

공함으로써 마침내 웹 시대를 열게 되었다. 1990년 웹의 탄생이 세상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

꾸어 놓았다. 지금은 ‘info.cern.ch’에 접속하면 웹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그림 3. 최초의 웹사이트인 info.cern.ch 는 오늘날에도 접속이 가능하다. 

팀 버너스 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웹을 발전시켰다. CER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을 개발하

는 한편 학술대회에 웹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1994년 10월 MIT에서 W3C2

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웹의 시대를 시작하였다. 그 후 웹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전세계를 묶어주는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2 World Wide Web Consortium 의 약자이다. WWW의 각종 표준을 정의하고 웹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

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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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WWW 세계 규모의 거대한 정보 망, 공간을 뜻한다. 팀 버너스 리가 제안한 웹

은 이전의 인터넷 서비스와 확연한 다른 점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웹이 전세계인을 사로잡

은 이유이다. 가장 확연히 다른 점은 하이퍼텍스트가 있다는 점인데, 이것을 통해서 연결된 

다른 정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단순히 밋밋하게 글만 있는 것과는 달리 하이

퍼링크를 통해서 전세계의 모든 정보가 하나로 묶여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웹

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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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기본적인 개념 
웹은 기본적으로 4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이다: 

하이퍼텍스트: 정보의 형식중 하나로써, 하나의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내부적인 연결(하이퍼

링크라 불린다)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림 4. 우리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 

 

 

Universal Resource Identifiers(URI)3: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특정 자원(문서, 파일, 디스크등

의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식별자. 

 

그림 5. 위키백과 wiki 안 Www 라는 문서를 접근할 때의 URI. 우리는 이를 사용해서 다

양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다. 

 

                                          

 
3 널리 쓰이는 용어로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가 있다. 하지만 URL은 URI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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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업 언어: HTML 등과 같이 문서의 의미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의 언어. 

 

그림 6.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문법 덕분에 보기 편한 웹 페이지를 얻을 수 있다.4

 

 

 

서버-클라이언트 구조5: 서비스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이고, 네이버는 서버가 된다. 

 

                                          

 
4 이러한 문법을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이라고 한다.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해 꾸미는 언어라는 뜻이다. 여기서 

꾸민다는 뜻은 사용자에게 보이는 정보 외에 사용자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컴퓨터에 의해서 이해되는 다양한 정보를 담는 것

을 뜻한다. 
5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자: 

http://talent.kaist.ac.kr/bbs/zboard.php?id=board_study&no=142 

http://talent.kaist.ac.kr/bbs/zboard.php?id=board_study&no=154 

http://talent.kaist.ac.kr/bbs/zboard.php?id=board_study&no=202

 

http://talent.kaist.ac.kr/bbs/zboard.php?id=board_study&no=142
http://talent.kaist.ac.kr/bbs/zboard.php?id=board_study&no=154
http://talent.kaist.ac.kr/bbs/zboard.php?id=board_study&no=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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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뜻살린) 웹 
공개와 공유는 웹의 기본 철학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산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웹의 창시자

인 팀 버너스 리가 웹을 만들면서 꿈꿔왔던 세상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인간의 행

복을 추구하는 세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추구한 웹의 기본적인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정보의 연결 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웹의 근본적인 4가지 아

이디어에 잘 나타나 있다. 

웹의 이러한 철학을 잘 따르는 곳 중에서 위키백과Wikipedia란 곳이 있다. 이곳은 기본적으

로 백과사전을 모토로 하는 사이트이다. 즉, 인터넷 판 백과사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적인 백과사전이 출판사와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한 것이라면 위키백과는 인터넷 접

속이 가능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작성한 것이다. 위키백과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특별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한번 만들고 출판되는 백과사

전과는 달리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키백과 프로

젝트는 불과 시작한지 5년 만에 1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모아졌고, 현

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지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있다. 

위키백과를 보면 페이지를 찾기 위한 URI 가 체계적으로 정리 돼있고, 각 페이지마다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주요 단어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강조 해야 할 단어들

은 굵게 표시가 되어있는 등 HTML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이유 말고도 위키백과가 웹의 철학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 받는 주 이유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읽기/쓰기 웹Read/Write Web6이라는 것이다. 

                                          

 
6 Read/Write Web 이란 웹의 근본적인 철학 중 하나이다. http://www.readwriteweb.com/ 참고 

 

http://www.readwrite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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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WW의 취지에 잘 부합되는 위키백과 

이러한 웹의 철학을 이용한 것 중에서 검색엔진이란 것이 있다. 우리는 이미 네이버나 구글

과 같은 검색엔진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검색엔진은 인터넷의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

록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검색엔진에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검색된 

결과를 링크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 링크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공개와 공

유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연결할 방법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개 정신과 

공유 정신은 웹의 기본 정식이자 웹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는 남의 사이트에 있는 문서와 DB를 긁어와 보여주는 것으로 돈을 번 검색 포털들이 정작 

자신들의 지식 DB를 검색하려는 검색엔진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인터넷 정신 부재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로 2005년 중순에 발생한 엠파스

의 열린검색과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논쟁을 들 수 있다. 엠파스가 열린검색 서비스를 시

작하면서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물을 검색 가능하게 하자 네이버는 엠파스의 열린 검색을 

비난했다. 네이버 자신은 남의 사이트에 있는 질문답변 게시물을 검색해 보여주는 것으로 

성장했으면서 엠파스가 네이버의 질문답변 게시판인 지식인의 내용을 검색하는 것을 비난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엠파스가 지속적으로 열림검색 서비스에서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물을 포함시키자, 네이버는 

시간 별로 지식인 게시물의 링크를 변화시키며 링크가 불가능 하도록 대응했다. 이로 인해

서 네이버 지식인에 링크를 걸었던 과거 웹 페이지들은 모두 쓸모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웹 정신에 충실하고 웹 자원을 아끼기 위해 걸어둔 링크가 모조리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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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안 되는 웹 사이트 게시물을 일부러 만든 곳이 국내 1위 포털이니 부끄러운 일이

다.7

 

그림 8. 기존 링크가 모두 깨져 볼 수 없는 게시물. 링크를 걸 수 없는 사태를 만들었다. 

정보 관련 업체는 공개와 공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며 성장한다. 인터넷 성공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기업 하면 야후, 아마존, 이베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정보를 

공개,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성공했다. 공개와 공유 혜택을 받아 성장한 기업은 다

시 공개와 공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처럼 공개와 공유를 막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정보를 간직하려 한다면 그것은 인터넷의 철학에 반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할 수 있다. 

                                          

 
7 김중태(2006), 『웹 2.0 시대의 기회, 시맨틱 웹』, 디지털미디어리서치, 4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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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미래상 
몇 십 년 뒤의 세상을 상상해 보자. 이미 그 먼 미래에는 가벼운 컴퓨터가 우리와 상시 결

합되어 있다. 웹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친구와 영화를 보고 싶어 컴퓨터에 음성인

식 기능으로 컴퓨터에게 최근 재미있는 영화들을 보여달라고 한다. 컴퓨터가 여러 영화관의

 웹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받아온다. 데이터들은 모두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이해한 컴퓨터는 자기의 주인이 그 동안 선호했던 영화들을

 토대로 하나를 추천한다. 주인은 그 영화 추천에 흡족하고 친구의 일정과 자신의 일정을 

각각 알아본 뒤 빈 시간을 서로 잡아 약속을 한다. 컴퓨터는 영화 예매 사이트를 접속해 이

 시간대의 영화 표를 자동 예매한다. 

 

그림 9. 미래엔 영화 표 하나를 예매하기 위해 이런 광고로 가득한 웹 페이지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화 표를 예매하려는 것이지 광고를 보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 

미래에는 이러한 무식한 광고가 사라지고 자신이 즐겨보는 영화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

화를 추천 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미래상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이러한 세상

을 만들기 위해 웹을 향상 시키려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그 연구의 중심이 바로 ‘시맨틱 웹’

 이다. 시맨틱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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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 웹에서의 시맨틱의 뜻은 바로 의미론적인 접근8을 뜻한다. 즉,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뜻을 살린 웹을 뜻한다. 뜻 살린 웹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뜻 살린 웹 
블로그를 예를 들어 시맨틱 웹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림 10. 우리는 본문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 하지만, 컴퓨터는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블로그9에서 우리는 본문이 본문인지를 어떻게 알까? 장식용으로 제작된 이미지

와 실제 블로그 내용에 포함되는 이미지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을까? 현재의 웹에서 그러한 웹 페이지에 포함된 문서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위 웹 블로그의 내부 문서인 HT

ML 에서 그러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블로그의 소스10를 분석해 보자. 

                                          

 
8 보다 정확한 뜻의 이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 보자: http://ko.wikipedia.org/wiki/의미론  

9 블로그란 Web과 Log의 합성어로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 페이지, 혹은 공개 일기장을 뜻한다 
10 여기서 소스란 실제 이 페이지의 내부 구조를 뜻한다. 즉, 컴퓨터가 이해하는 문법을 소스라고 한다. 웹 

페이지에서 소스는 앞서 설명한 HTML로 이루어져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98%EB%AF%B8%EB%A1%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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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컴퓨터가 이해하는 페이지 소스에서 본문을 따로 구별할만한 정보가 없다. 

위 소스에서 본문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문--> 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본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블로그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

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블로그들은 종류가 수없이 많고 HTML 소스의 형태도 다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알아서 이러한 내용들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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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와 숨은자료metadata 
 

 

그림 12. RSS 링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아이콘 

 

하지만 위 블로그에서 위와 같은 아이콘으로 된 링크를 눌러보자. 그러면 아래와 같은 소스

가 나온다. 

 

그림 13. 위 소스는 사이트의 정보를 요약하여 보여주기 위한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이

다. 무엇이 본문이고 무엇이 제목인지, 그리고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위 소스는 정렬된 느낌을 준다. Title 태그 안에 블로그 포스트 제목이 있고, description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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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본문이 예쁘게 저장되어 있다. 블로그의 내용을 꾸미기 위한 소스는 전혀 없다. 오

직 내용만 잘 정리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형태를 모든 블로그들이 

지키고 있다면 컴퓨터가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위에서 title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제목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실제 블로그 

글의 타이틀인 ‘대입식 해킹……’ 을 title 태그라는 숨겨진 정보metadata로 감싸 표현 함으

로써 컴퓨터는 이 문장이 블로그 글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만을 담아 컴퓨터가 쉽게 블로그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RSS

11  라고 한다. RSS 표준은 사이트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숨겨진정보metadata를 어떠한 

키워드(title, description 따위의 이름)으로 표현할 것인지 표준으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RSS

는 사이트의 정보를 출판(Syndicate) 하는 역할을 하는 표준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표준은 

이미 블로거들에 의해 대중화가 되어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는 각종 뉴스 웹 사이트나 야

후, 구글등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다. 더불

어 이러한 공개된 RSS 소스들을 읽는 프로그램들12도 수없이 등장했다. 

 

                                          

 
11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RDF Site Summary, Rich Site Summary 등의 약자이다. RSS 가 이와 같이 많은 의미를 가

지는 이유는 다양한 그룹에서 RSS 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만의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위키백과의 글을 

읽어보자: 

http://en.wikipedia.org/wiki/RSS_(protocol)
12 RSS Aggregator, RSS 리더라고 불린다. 대표적으로 Google Reader 나 HanRSS 등이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RSS_(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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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표적인 웹 RSS 리더 Google Reader. 우리는 표준화된 RSS 와 이를 이용한 

RSS 리더를 통해서 실제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새로 올라온 글을 볼 

수 있다. 

위 화면을 보면 웹 브라우저로 접속했던 블로그의 내용만 따로 Google Reader 에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블로그에 글이 새로 올라오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등 편한 기능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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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 웹의 진행과정 
XML을 기반으로 한 시맨틱 웹의 구조 

시맨틱 웹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RSS는 무엇으로 이루어 졌는지 부터 알

아보면 되겠다. RSS는 XML13로 이루어져 있다. XML 은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좋

은 수단중 하나로 꼽힌다. 그 이유는 XML 의 견고함과 확장성 때문이다. XML로 우리 세상

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컴퓨터가 처리하기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맨틱 웹의 표현 수단으로써 선호되고 있다. 

RSS를 보기만 하더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명쾌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인

간이 보기 좋다는 뜻은 아니다) 컴퓨터도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XML을 다루는 것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므로 관심이 있다면 관련 XML 

자료를 보는 것이 좋겠다. 

온톨로지(존재론)로 인공지능의 기초를 다진다14

앞서 말했던 영화 예약에 관한 이야기는 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다. RSS 나 XML 같은 내

용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연구되고 표준화 된 것들이고 현재도 시맨틱 웹을 위한 연구와 

표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온톨로지 이다. 

컴퓨터에서 온톨로지는 존재론으로 변역 되는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각종 개념에 대한 설

명 또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철학에서 사용하는 존재론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뇌가 우주의 축소판이고, 컴퓨터가 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일반 분야의 온톨로지와 컴퓨터 분야에서 사용하는 온톨로지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온톨로지

가 시맨틱웹 분야에서 새삼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 이유는 기계들이 낱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맨틱웹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가 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개념

을 설명하고 관계를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온톨로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톨로지가 일종의 사전이고 기계가 이 사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온톨로지

                                          

 
13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이다. HTML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

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 
14 김중태(2006), 『웹 2.0 시대의 기회, 시맨틱 웹』, 디지털미디어리서치, 90~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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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연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컴퓨터 분야의 인공지능과 인공

지능 프로그램은 ‘근대적 의미론의 창시자’로 부르는 독일 철학자인 고트롭 프레게가 개발

한 술어 논리predicate logic 체계에 크게 의한다. 이후 알란 튜링과 존 맥카시에 의해 계승

된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맨틱웹 개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맨틱웹에서 사용하는 온톨로지의 정의는 어떤 낱말에 대한 뜻(개념)과 각 낱말 사이의 관

계를 잘 설명한 것을 뜻한다. 우리가 ‘사과’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먹는 사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경우 혼란이 온다. 그래서 낱말의 정

의는 매우 중요하다.  

온톨로지는 낱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는 학문이다. 예로 ‘아버지’라는 낱말

을 설명할 때 ‘남자, 기혼자, 결혼해 아이를 낳은 남자’ 라는 뜻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남자’ ‘결혼’ ‘아이’ 와 ‘아버지’라는 낱말의 구조와 상호 관계를 설명해둔 내용이 

온톨로지인 것이다. 

만약 아버지를 ‘아이가 있는 남자’로만 설명하고 아이와의 관계만 설명해준다면 컴퓨터는 

아버지에서 ‘기혼’을 추론하지 못할 것이고 기혼자를 위한 추천 상품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관계를 잘 설명해 놓는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를 토대로 유용한 일들을 사람

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2륜 구동 차와 4륜 구동 차는 차에 속하고 차와 트럭은 탈것에 속한다. 이러한 

정의를 하는 것이 온톨로지이다. 

 

온톨로지에서는 개념을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다른 시

스템에서도 똑같이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시스템에서 구축한 온톨로지가 B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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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A 와 B 시스템 사이의 자동화는 물 건너 가는 셈이

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온톨로지 구축과 이를 통한 인공지능 처리 기술에 

시맨틱웹 관계자들이 주력을 삼고 노력하고 있다. 

숨은자료metadata의 양과 정보의 질은 비례 관계이다 
시맨틱 웹은 숨은자료metadata의 양을 늘리고, 또한 질적인 향상(온톨로지와 함께)을 추구

하는 것이다. 온톨로지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도 숨은자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은자료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숨은자료가 많다는 것은 그 자료에 대해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

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HTML 문서를 보면, 우리는 어떤 글을 강조하고 싶어 <strong> 태

그15를 삽입한다. 그렇게 되면 웹 브라우저는 이 태그를 인식해 <strong> 태그에 둘러 싸여

진 글을 굵게 표시하게 된다. 사용자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가 바

로 숨은자료이다. 

시맨틱웹의 기반 기술과 현재 진행상황 
현재 온톨로지 구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온톨로지용 언어인 OWL이 2004년

에 겨우 W3C 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온톨로지를 응용한 시맨틱웹 구

현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갈 길이 멀다. 현재 온톨로지의 활용 분야로 지식관

리Knowledge Management 와 웹 상거래Web Commerce가 주요 분야로 지목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식관리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온톨로지의 활용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현재 시맨틱웹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RDF를 이용한 RSS 기술이나 꼬리표, XML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Ajax 기술 정도로 매우 저차원적인 응용에 그치고 있다. 물론 그 저

차원적인 응용마저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와 같은 온톨로지

의 개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태그와 같이 보편화 된다면 그 위력은 더욱 클 것

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5 HTML에서 Strong태그는 표면적으로 B태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B 는 단순히 이 문장을 굵게 표시하라는 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만 Strong태그는 이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를 더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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